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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이 가지는 의미* 

노 성 환**1)

    

の の と は、 のような により していた。

は き により は ニャ イ 、 は ミャオ から マオ に、 は

ネウ と コ を けたものを して ネコ となった。 2は、 の の

で ぶという である。 は によって 、 は

またはセミを まえて べるという で 、 、 は のような

という で トラ と った。 は が 、 、 に てい

ることから、 、 、 、 などの が まれ、その 、

は が して した。 に と によるもので、

は を るのが で な という で または と

も ばれ、 は 、 とも ばれた。それに し は 、

む 、 、 む 、 などで られるように を ら

え、よく れる というイメージが い。 は にのみ される

もので、 のように ( )を す から したと る

もあった。このように の の と は、 の5つの に

づいて していた。

キーワード 、 、 、 、 、

            (고이, 나비, 호랑이, 몽귀, 네코마, 묘접사상) 

1. 머리말

고양이는 개와 비교하여 붙임성이 없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안에서 살며, 가축이라 하지만 야성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

고 있는 모순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리고 불식간에 오랫동안 모습

을 감추었다가 불쑥 나타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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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으로 인해 민속학에서는 고양이를 이승과 이계( )와 교섭을 

가진 동물이며, 또 타계에서 온 사자와 같은 존재로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고양이를 두고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럽 언어에서는 대체로 그 어원은 라틴어 Catus 에 두는 

것 같다. 가령 영어의 cat , 네덜란드어와 덴마크어의 kat , 스웨

덴어 katt , 이탈리아어 catto , 그리스어의 katos , 독일어 katze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그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3국 모두 묘

( ) 라고 쓰지만, 실제로 그것을 부를 때는 한국인들은 고양이 라

고 하고, 중국인들은 마오 라고 하며, 일본인들은 네코 라 한다. 

이처럼 말꼴에서 보듯이 각기 어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

다. 각국의 고양이는 별칭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란 말 이외에 나비 라 하고, 또 일본인은 도라 라고 한다. 

이것처럼 중국도 마오 이외에도 오원 , 몽귀 등 많은 별칭들

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양이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에서 행하여

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병근,1) 홍윤표,2) 이근열3) 등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언어학자인 만큼 고양이에 대한 어원과 그 말이 어떻

게 발전을 하여 현재의 고양이 라는 말이 탄생하였는지에 대해 폭

넓은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고양

이라는 어휘의 변천사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

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은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이다. 마치 그 문제는 인문학도들에게 맡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고

양이의 명칭과 별칭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반영되

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양이 문화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1) 이병근(2004) 고양이의 어휘사  어휘사  태학사, pp.105-132. 

2) 홍윤표(2005) ‘살쾡이’와 ‘고양이’의 어원  새국어소식(10)  국립국어원, https:// 

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87_1.html(검색일:2020.06.28)

3) 이근열(2013) 부산 방언의 어원 연구(1)  우리말연구  35권, 우리말학회, p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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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이 그것

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았을 것이다. 이

것 또한 당시 고양이를 바라보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명칭과 

별칭이 가지는 의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3

국의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 3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고양이에 대한 명칭과 별칭을 정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고려

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한국의 고양이와 나비

동물의 이름에는 그 동물의 울음소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부엉 부엉”하고 운다고 해서 부엉이가 되었고, “개골개

골”하고 운다고 하여 개구리가 되었으며, “뻐꾹 뻐꾹”하고 운다고 

하여 뻐꾸기가 탄생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멍멍이, 꿀꿀이도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다른 명칭인  

야옹이 는 “야옹야옹” 혹은 “냐옹 냐옹”하고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이 틀림없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길에서 주운 고양이를 길

냥이 이라고 한 것은 길 과 냐옹이 를 합친 것을 다시 편하게 줄

인 말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순수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야옹이는 고양이라는 정식 명칭의 성립에도 살아

남았다. 이병근을 비롯한 많은 우리의 국어학자들은 고양이의 어원

을  고려사 에 있는 고이( ) 에서 찾았다. 즉, 1713년 남극관

( : 1689-1714)이 쓴  몽예집( ) 에 고려사에 말하기를 

방언으로 고양이를 불러 ‘고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렇지

만 단지 소리가 조금 빨라져서 합해 한 자로 되었다(

) 란 기록이 있다.4) 이처럼  고

양이의 옛 이름은 ‘고이’였다. 이것이 괴 가 되고, 그 후 앙이 가 

4) 홍윤표(2015) 앞의 글 참조. https://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 

87_1.html(검색일: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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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 괴앙이 가 되었다. 지역 방언에서 굉이(창원), 갱이(창원, 마

산), 겡이(동래), 괭이(서울, 청주 등)라 한 것은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5) 괴앙이 가 다시 괴양이 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

러 고양이 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6) 

여기서 앙이 와 양이 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야웅 야웅 에서 

유래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고이 와 야

웅이 의 합성되어 생겨난 셈이다. 한편 다산( ) 정약용( : 

1762-1836)은 방언에 고양이를 고양( )이라고 한다며, 특히 고

양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변상벽( )을 사람들이 

변고양( )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했다.7) 이 말이 사실이

라면 정약용 당시 고양이를 고양( )이라고 한 지역 방언이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이의 최초 표기라 할 수 있는 고이 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오늘날 국어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18세기 실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황윤석( : 1729- 

1791)이 그의 저서  이재유고( ) 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몽귀( )에서 유래, 고려 때, 원나라의 몽을 휘해서 빼버려 

귀라 불렸고, 그 귀는 ‘괴’로 변화하여, ‘고이’가 되었다.8)  

여기서 보듯이 황윤석은 우리의 고양이 명칭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인들이 고양이를 ‘몽귀’라 하였는데, 이것에서 

‘몽’을 빼어 귀( )가 되었고, 그것이 괴 에서 고이 로 변화하였다

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대로 몽귀- 귀- 괴- 고이로 변화된 것인지

는 알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이의 어원을 고이

에서 찾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를 귀할 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이상인(1941) 고양이의 시골말  한글(9)  한글학회, p.568.

6) 이병근(2004) 고양이의 어휘사  어휘사  태학사, p.117.

7)  다산시문집 (제14권): 。 。 (한국고전

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8)   : , , ,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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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고양이는 귀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면양잡록( ) 에서 천자가 거행하는 대사( )9)가 여

덟인데, 그 중 고양이 신을 맞이하는 것은 들쥐를 잡아먹기 때문이

고, 호랑이 신을 맞이하는 것은 멧돼지를 잡아먹기 때문이니, 각각

의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올린다고 상세히 설명했다.10) 즉, 고양이

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팔 대사 중 하나로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이 조재삼( : 1808-1866)의  송남잡지(

) 에도 있었다. 즉, 그것에 의하면 식전( )의 쥐를 잡기 때문

에 몽귀 즉, 고양이를 맞이한다( , )고 

했다. 즉,  예기( ) 에서 언급하는 사례( )에 고양이 신을 맞

이하여 제사하는 것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는 곡식에 해를 주는 들쥐를 잡아먹는 고마운 존재

이었으며, 그러한 뜻이 있었기에  고려사( ) 에서도 높을 ‘고

( )’가 들어있는 라고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고려에는 고이 라는 지명이 전라도에 있었다.  고려사 에 의하면 

오늘날 고흥군의 옛 이름이 고이부곡( )인데, 고이 는 방언

으로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제40권)에 의하면 그곳이 고흥이 된 것은 이곳 출신 유비(

: 1257-1329)가 통역으로 원나라에 간 공이 있었기 때문에 고흥

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으로 승격시키고 감무를 두었다고 했다.11) 

고흥이 무엇 때문에 고양이 뜻을 가진 고이부곡 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결코 서민의 동물이 

아니었다.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키웠던 애완동물이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한다면, 고양이가 높을 “고”와 귀할 “귀”를 사용하여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9) 대사( ): 제사 이름으로, 한 해가 끝날 때 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다음해

에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기원하는 제사이다.  

10) 박지원(2016)  면양잡록  권3, 당진문화원, p.84. 

11)   (제40권): ( ). 

( ) (한국고

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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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중국의 영향으로 보이는 고양이의 별칭으로는 가리(

)와 리노( ) 그리고 오원( )이 있었다. 성호 이익( : 

1681-1764)은  성호사설( ) 에서 고양이를 가리라 한다 고 

했다.12) ‘가리’와 ‘리노’는 살쾡이와 관련이 있다. ‘가리’는 고양이를 

야생의 살쾡이( )와 구분하기 위해 ‘가리’라 하였고, ‘리노’는 살쾡

이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약용은 주인집 고기를 훔쳐 

먹고 그릇을 깨뜨리는 남산골 고양이를 묘사한 리노행( )이

라는 장편의 한시를 지은 일이 있다.13) 여기서도 ‘리노’는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오원도 조선사회에서는 유행했던 모양이다. 서거정( : 1420-  

1488)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을 오원자라 짓고, 오원자부

( ) 를 지었다.14) 그리고 조구명( : 1693-1737)은  오

원자전( ) 을 썼고,15) 유본학( )은 고양이를 의인화한  

오원전( ) 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16) 이처럼 오원도 고양

이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3장에

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한편 고양이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아먹는 고맙고 귀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좋지 못한 이미지도 있었다. 심지

12)   (제6권)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 

kr/dir (검색일:2020.06.28)

13)   (제5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14)   (제1권)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 2020. 

06.28)

15)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16) 김창용(1999)  한국의 가전문학  태학사, pp.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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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국에서는 고양이를 개와 비교하여 개는 충신이고 고양이는 

간신이다( , ) 는 속담마저 있다.17) 

흔히 인간을 동물로 비유하여 소형과 말형이 있다고 한다. 소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지만, 말은 그야말로 자기

의 말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잘 이해해주는데, 이것을 다시 작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고양이와 개라는 것이다. 개는 말과 같이 마음

이 통하지만, 고양이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서도 고양이를 개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

처럼 사람을 개형 인간과 고양이형 인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일본 수의학자 무토 마코토( )는 개형 인간은 술을 마실 때 

사람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개가 꼬리를 

치며 애정 표시를 하는 행위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양이형 인

간은 혼자서 조용히 마시는 편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는 고양

이의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다.18) 

일본어 연구자 이우석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감하게 한

국인과 일본인을 개와 고양이에 비유한 적이 있다. 즉, 개는 등을 

쓰다듬으며 좋아하는 뜻을 보이면, 즉시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에 비해 고양이는 등을 쓰다듬어 주어도 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며 상대와 친해지려는 한국인을 개형의 인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리며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는 일

본인을 고양이형 인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19) 

이같이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여 민족성까지 단언한다는 것은 대

단히 위험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

에는 애교가 없고, 무리를 짓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 고양이의 습

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고양이를 정을 주

어도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냉정한 동물이라고 인식했다. 

17) (2015)    、p.88.

18) (1994)  は の を で れるは か? -ネコのオモシロことわざ

-  PHP 、p.1.

19) 이우석(2007) 개형과 고양이형 인간  부산일보 (2007.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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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탓인지 이익( )은 “고양이란 성질이 매우 사나운 것이

므로, 비록 여러 해를 길들여 친하게 만들었다 해도, 하루아침만 제 

비위에 틀리면 갑자기 주인도 아는 체하지 않고 가버린다(

)고 했다.20) 그리고 구비전승에

서도 개는 은혜를 갚을 줄 알지만, 고양이는 은혜를 못 갚는다 는 

내용의 이야기가 발견되기도 한다.21) 일본에도 그와 유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가령  고양이는 3년 입은 은혜를 3일 만에 잊어

버린다 는 속담이 있다.22)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는 고양이를 은혜

를 모르는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 이같이 고양이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은 가축으로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나기다 구니오( : 1875 

-1962)는 그의 수필 도라네코의 관찰(どら ) 에서 고양이는 

인간으로부터 이반하려는 경향은 실로 일찍부터 보였다. 대체로 양

자를 결합하는 인연의 끈은 소, 말, 닭, 개와 같이 강인한 것이 아

니었다. 사람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충분히 마음을 허락

하지 않았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와 같이 어떤 일이 있으면 원한

과 복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거동조차 있었다. 더구

나 오로지 자기만을 아는 인간에게 그들이 하는 유일한 봉사는 쥐

를 잡는 일밖에 없지만, 그것도 부탁하면 마지못해 하는 게으른 모

습이 보였다. 고 표현했다.23) 이처럼 고양이는 주인의 말을 전혀 듣

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같은 관념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권호문( : 1532-1587)

은   송암집( ) 의 축묘설( ) 에서 일찍이 옛 사람에게 

듣기를, “닭은 기르지만 살쾡이는 기르지 못한다 하였다(

) 고 했다.24)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고양이를 바라보

20)  성호사설 (제4권),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 

06.28) 

21) 대계: 은혜를 모르는 고양이와 삼족구( ) 조사일: 2012, 제보자: 서철원, 

제보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광성3구 마을회관. 

22) (1994) 、p.22. 

23) (1962) どら   ( 22 )、 、 (http:// 

www.aozora.gr.jp:검색일:2020.06.30) 

24)  송암집 속집 (제6권),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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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유원( : 1814-1888)은 그의 저서 

 임하필기( ) 에서 12세기 중국 송나라 사람 손목( )이 

지은  계림유사( ) 에 고양이를 귀니( )라고 한다(

) 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25)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양이를 귀신 귀( )자를 써서 귀니 라 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동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1928년 김동진( )의  사천년간 조선이어해석(

) 에도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삵’ 같기도 하면서도 모양이 괴이하다 하여 괴이할 괴( ), 

모양 양( ), 삵 리( ) 세 글자 음을 따서 ‘괴양리( )’인

데, 이를 ‘고양이’라 하는 것이다.26)

여기서 보듯이 고양이는 살쾡이와 같기도 다르기도 하여 괴이하

다 했다.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쾡이와 같은 동물이라는 뜻에서 

괴양이( )가 되었고, 그것이 고양이로 발전되었다고 한 것이었

다. 그의 논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고양이 명칭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고양이란 농사를 망치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한 동물이라

는 인식이 귀니( )라는 호칭을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7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릴 때 늦은 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

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곧잘 고양이를 달래며 하는 말이 살찐아. 

살찐아 고기 줄께 우지마라 라 한다든지, 또는 나비야 나비야 우

지마라 쥐잡아 줄께 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들

은 고양이를 고양이라 하지 않고, 살찐이 또는 나비라고 부르는 것

일까?

이근열에 의하면 살찐이 는 부산지역에서는 ‘살찌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삵 + 진 + 이’로 구성된 것으로서 삵괭이의 삵 , 군대나 

2020.06.28)

25)  임하필기 (제19권), , 의 : 한국고전종합 DB: http://db. 

itkc.or.kr/dir(검색일:2020.06.28)

26) 김동진 저 조항범 평석(2001)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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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를 의미하는 진( ) 이 결합하여 생긴 말로서 삵이 집에서 길

들여진 동물이라고 추정했다.27) 

그러한 가운데 그가 “그 어원이 불확실한데, 민간어원적으로 쌀집

에서 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쌀진이’라고 한

다”28)는 민간의 해석에 더 매력을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쌀집의 쌀을 지키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쌀을 축내는 쥐들

을 잡아먹고 살이 찐 고양이라는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이

유는 대체로 고양이의 이미지가 살이 찐 모습이며, 더구나 경상도

에서는 발음으로 살과 쌀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

로 삵이 집에서 길들여진 동물 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훔쳐 먹는 쥐를 많이 잡아먹어 살이 찐 녀석이라는 뜻에서 살찐이

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양이를 호양이( )라고 표기하거나,29) 나비 라고 부

르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고양이가 호랑이를 닮았기 때문에 생겨

난 것이겠지만, 후자의 나비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인지 추

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있지 않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가 랍비설이다. 고려 공민왕 때 

중국에서 건너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공민왕에게 랍비의 수호물이라

며 페르시아 고양이를 바치자 공민왕이 “랍비야, 랍비야”하며 귀여

워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30) 

물론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기발한 해석이다. 그 속에는 고

양이의 기원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찾고, 또 고양이를 종교 지도

자 랍비에 비유될 만큼 고귀한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은 틀림없다.    

27)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90. 

28)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89.  

29) 고양이를 이라 표현한 것은 조선후기  북새기략( ) 의 공주풍토

기( ) 에도 “ ”라는 문구가 보인다. 

30) 최성진(2008) 고양이를 고양이라 못 부르고  한겨레21 (2008.10.01) http://h21.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446.html(검색일: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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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반정숙( : 

1892-1939)의 묘접도

그러나 국어학계에서는 그 나비를 날개 달린 Butterfly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원숭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이근열에 의하면 고

양이를 나비라 부른 것은 날개 달린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를 가리

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즉, 원숭이의 옛말이 납 이었는데, 이것

에다 “이”가 붙어 “납이”가 되었고, 또 다시 이것이 “나비”로 변화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해석한 배경에는 고양이를 담을 뛰어

넘거나 나무를 타는 것이 마치 원숭이처럼 재주가 많아서 원숭이

(납)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31) 이처럼 그는 원숭이의 옛말 납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같은 해석에는 어느 정도 일

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

숭이를 잔나비 또는 잰나비

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의 해석은 그것이 왜 ‘납’이어

야 하고, 왜 우리가 상상하는 나

풀거리며 날아다니는 ‘나비’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가 고양이를 부

를 때 나비를 연상할지언정 원숭

이를 거의 상상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Butterfly 

Cat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나비

는 ‘납’이 아니라 Butterfly의 ‘나

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나비

는 나불 나불 거리며 날다 는 것

에서 나온 낣이(날비) 이며,  두

31)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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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언해( ) 에서는 나뵈 또는 나비 이었다가,  훈몽자회(

) 에는 나뵈 , 그리고 숙종 때 성립된  시몽언해물명(

) 에서는 남이 로 쓰이다가 그 이후로는 나븨 혹은 나비 로 

되었다가 오늘날 나비 로 굳어진 Butterfly일 것이다.    

실제로 이상과 같은 국어학계에서 제시한 원숭이 설보다 Butterfly

의 나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중국에도 고양이를 나비와 비

유한 일이 일찍부터 있었다. 가령 당나라 단성식( )이 편찬한 

 유양잡조( ) 에 평릉성은 고담국이다. 성안에 한 마리 고

양이가 있었는데, 항상 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돈만 있으면 날

아다니는 것이 마치 네발나비와 같았다( 、 、

、 、 )는 내용이 있다.32) 즉, 고양이를 나

비에 비유하여 날아다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는 고양이의 별칭으로 함선( ) 이나 함접( ) 이라는 말이 

있다.33) 여기서 함선이란 매미를 문다는 뜻이고, 함접은 나비를 문

다는 뜻이다. 즉, 고양이를 매미를 문 녀석 , 또는 나비를 문 녀

석 이라 불렀던 것이다. 구본현34)과 김경35)은 고양이가 두 입술을 

앙다물면 입 주위의 검은 털이 꼭 매미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명나라 왕지견( )은 그의 저서  명구문신표이록(

) 에서 당나라 경화공주( )가 키운 흰고양이를 함선노

( )라 하였고,36) 또 송나라 이황( )은 고양이를 보내다(

) 에서 “함선의 털빛은 하얗기가 연유보다 더하고, 솜 무더기도 

그것만은 못하다( , )에서 보듯이 고양

이를 함선이라 했다.37) 또 북송 시인 황정견( : 1045-1105)은  

32) 김하늬(2018)  의 창작 양상 변화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p.239에서 재인용.

33) 김경(2019) 한문학에서의 ‘고양이[ ]’ 과 에 대한  한국한문학

연구  제74집, 한국한문학회, p.290. 

34) 구본현(2014) 서화시에 나타난 동물형상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61집, 동

방한문학회, p.112. 

35) 김경(2019) 앞의 논문, p.290.

36) 김경(2019) 앞의 논문, p.290에서 재인용.  

37)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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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우타가와 구니요시 

( : 1798-1861)의 

에서 나비를 물고 있는 고양이

걸묘( ) 에서 “듣자하니 고

양이가 장차 새끼를 몇 마리 

낳을 것이라니, 생선 사서 버

들가지에 꿰어 함선( )을 

모셔와야겠네( , 

).”라 하였다.38) 

이처럼 고양이를 나비의 뜻

이 담긴 함선이라 했다. 그리

고 조선후기 지식인 조재삼이 

황정견의 시 중 물고기 사다

가 버드가지에 꿰어 함선을 불

러야겠네( ) 를 

인용하고 주석에다  고양이는 

마치 나비를 물고 있는 것 같

다( ) 라고 하였

듯이39)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고양이가 매미 또는 나비와 관

련된 함선 과 함접 이라 불

리는 별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는 것은 원숭이의 납이 아니라 Butterfly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이를 나비(Butterfly)라 부르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고양이의 본능적 행동이다. 수의학자 무토 마

코토는 고양이가 나비, 잠자리, 벌레 등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 때 동작이 뒷발로 서서 앞발을 들고 그것들과 

노는 장면이 목격된다고 한다.40) 마치 그 모습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에 평화를 느낀 사람들은 고양

이가 나비와 매미를 좋아하는 동물이라 하여 영어에 Butterfly Cat, 

38)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13.

39) 김경(2019) 앞의 논문, p.292에서 재인용. 

40) (1994)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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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에는 함선과 함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중 나비가 

선호되었던 것은 매미보다 나비가 움직여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이가 나

비를 좋아하여, 그것만을 보면 좋아 날뛰는 동물로 인식하여 고양

이를 나비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한 쌍이 된 고양이와 나비를 길상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묘접사상( )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다. 묘접 이란 고양이

와 나비를 일컫는 말로 흔히 중국에서는 모질( )이라고도 한다. 

마오( ) 란 고양이 ‘묘( )’의 다른 말이며, 나이 칠십을 뜻한다. 

그에 비해 디에( ) 란 나비 ‘접( )’의 다른 말이며, 나이 팔십을 

뜻한다. 이 두 개가 합하면 7,80세의 장수 노인을 의미한다. 모질

다 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 고양이와 나비를 그려 넣

은 묘접도( )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

가 담겨져 있다 하겠다. 변상벽( )의 묘접도( ) , 김홍

도( )의 황묘농접도( ) , 김정희( )의 모질도

( ) 등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태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고양이를 부를 때는 물론 나비가 없다. 고양이가 홀로 있어서는 

묘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비야”라고 불러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양이만 있으면 한 쌍의 묘접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은 

홀로 있는 고양이를 말로서 나비를 첨가함으로써 한 폭의 모질도

를 그렸던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는 배경에는 고

양이가 나비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있으면, 평온과 장수라는 길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던 것이

다. 그럴 때마다 한국 고양이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나비가 되

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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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고양이 별칭

   

중국의 고양이도 울음소리에 의해 고양이 이름이 지어진 것 같

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먀오 먀오 라고 들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먀오라고 발음나는 

를 사용하였고, 곡식 또는 싹과 구분하기 위해 그것에다 벌레 치

( )자를 붙여 자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이같은 민

간의 순수한 명칭 발생에 무게를 두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많은 해설들을 낳았다.  

먼저 고양이의 묘( ) 에 대해  강희자전( ) 에는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해설을 하고 있다. 즉, 고양이( )는 살쾡이( )와 

동속이다. 쥐를 잡는 짐승. 쥐는 자주 곡식( )을 해치고, 고양이는 

쥐를 잘 잡기 때문에 글자가 곡식 묘( )에 따르고, 또 이를 간단히 

묘( )로 쓴다 고 했다.41) 그러한 내용이  본초강목( ) (권

51)에도 보인다.42) 그것에 의하면 쥐는 피해를 끼치는데, 고양이

( )가 그것을 잡는다. 그러므로 자는 곡식 묘( )에 따른다 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는 

의 약자이며, 그 글자의 핵심에 가 있는 것은 그것을 쥐가 해

를 끼치는데, 이를 잡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이 글자 안에는 고양이가 곡식을 수호하

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김경의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는 묘( )라는 호칭 이외에 오원(

), 함선( 또는 ), 리노( ), 소리노( ), 가리( ), 

소산예( ), 어토( ), 몽귀( ), 전서장( ) 등 다양한 

별칭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어는 표의문자인 만큼 그 속에는 

중국인들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다. 그러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고양이의 습성이다. 여기에 속하는 말이 몽귀, 전서장이

41) (1978)  ネコ その 、 、 との   、p.3에서 

재인용. 

42) (1978) 、p.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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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모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몽귀는 도움을 받다 는 의미의 말인 에 를 붙였다는 것은 

고양이를 마음껏 높인 경칭이라 할 수 있다. 밭 쥐를 잘 잡는 장수

라는 의미의 이름인 전서장( )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생겨

난 말이다.  

이처럼 고양이가 귀한 신분의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사와 

관련이 있다.  예기( ) 에 의하면 음력 12월에는 농사에 관련된 

여덟 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례( ) 또는 사제( )라 하

는데, 이때 여덟 신 중에 하나가 고양이이다. 고양이가 제사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시경( ) 에 의하면 고양이가 밭의 쥐를 먹고, 호

랑이는 밭의 돼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호랑이와 함께 신으로 모셔진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고양이는 몽귀와 전서장

이라는 경칭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생김새이다. 가장 대표적인 별칭이 오원이다. 오원에 대해 

구본현과 김경43), 손찬식44) 등은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에는 눈이 

맑고 둥근데 비하여 오후가 되어서는 눈이 가늘어서 마치 실과 같

아지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성

격이 왜 오원이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황

윤석( : 1724-1776)의 해석에 일리가 있다. 그는 오원을 고양

이의 울음소리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45) 즉, 고양이 우는 소리

를  오원 으로 표기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필자는 오원의 는 검다는 의미이고, 원( ) 은 둥글

다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검은 고양이를 일러서 하는 말이라고 

본다. 일본 최초의 고양이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우다천황( : 

867-931)의 일기  관평어기( ) 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는 엎드리면 둥글게 되어 다리와 꼬리가 보

이지 않아 마치 검은 구슬과 같다( . . 

43) 김경(2018) 조선후기 류서에서의 고양이 기록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41집,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pp.301-302.

44) 손찬식(2008) 한국한문학에 표상된 고양이의 성격  인문학연구  제35권 제1

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67. 

45) 김경(2019) 앞의 논문,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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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명나라 심주( : 1427-1509)의  

오원도

) 고 했

다.46) 그야말로 

오원 을 잘 나

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조선의 유

본학( )이 

고양이를 의인

화하여 쓴 소설  

오원전( )

에서도 그 인물

은 피부가 검은

데, 배가 부르

면 곧 몸을 굽혀 감아말아서 졸곤 한다 고 표현에서 보듯이 그것은 

모양이 검으면서 몸을 말아서 누워있는 모양에서 나온 별칭으로 추

정되는 것이다.   

그런 한편 동물과 비유되는 것도 있다. 가령 함접과 함선은 나비

와 매미를 문 모습에서 나온 별칭이지만, 소산예는 작은 사자와 같

다는 것이며, 가리는 집에서 키우는 살쾡이라는 뜻이며, 리노, 소리

노도 살쾡이와 같은 동물과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

쾡이 몸에 호랑이 얼굴이다( ) 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어토

( )도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에 생겨난 별칭이다. 

특히 고양이는 호랑이와 비유되는 일이 많았는데, 모양은 같으나 

차이는 털, 귀, 눈동자에서 찾았다. 즉, 기원전 2세기경의 문헌  이

아( ) 에 호랑이 털을 훔친 것을 고양이라 한다( 虦

) 라 하면서, 소( ) 에 호랑이의 짧은 털을 가진 것이 고양이

이다( , 虦 ) 라고 했다.47) 그리고 1771년 청대의 서

정( )이 저술한  모시명물도설( ) 에도 고양이를 호

46) (2017)  の   、p.15.

47) 김경(2019) 한문학에서의 고양이 명칭과 별칭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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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와 비슷한데 털이 짧다( ) 라고 했다.48) 즉, 호랑

이와 같은데, 털이 짧은 것이 고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청대의 주

이준( : 1629-1709)은 하존사( )의 말을 빌어 ‘고양이는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유독 귀가 크고 눈동자가 노란빛이여서 서로 

같지 않다( , )이라 하였다.49) 이처럼 고양

이를 털, 귀, 눈동자를 제외하면 호랑이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고양이를 호랑이와 가장 가깝거나 호랑이에게서 파생된 동

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양이를 집 호랑이라는 

뜻으로 가호( )라고 하기도 했다. 

셋째는 불교와의 관계이다. 이것은 불노 라는 별칭을 두고 한 

말이다. 왕초동( :1729-1821)의  묘승( ) 에 의하면 고양이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염불하는 소리로 여겼다는 

기술이 있다.50) 이처럼 고양이를 불성이 있는 동물로 보고, 그것이 

내는 소리가 마치 염불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

었다. 그와 관련하주이준-여 불노라는 명칭은 명나라 때 태후가 기

른 고양이가 불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또 청나

라 때 황지준( )이 기른 고양이가 종일 잠만 잤고 자면서 내

는 소리가 불경을 외우는 소리와 유사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도 한다.51)

이처럼 중국인에게는 색깔로는 백묘와 흑묘가 있고, 모양은 사자, 

호랑이, 살쾡이와 같고, 성격으로는 매미와 나비를 좋아하고, 습성

으로는 농사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동물이며, 종교

성으로는 불성이 있는 동물의 이미지가 있었다.

48)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49)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38. 

50)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51)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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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고양이와 호랑이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어 사전  광사원( ) 에 의하면 고양이

의 네코 는 고양이 우는 소리에 접미어 코 가 붙어 네코 가 되

었다고 설명했다.52)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대 

일본인들은 고양이가 네우 네우 라고 운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고양이를 네우 네우 라고 우는 녀석이라 하여 네우코 라 한 것이 

오늘날의 표준어 네코 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들의 귀에

는 네우 네우 가 아니라 냐앙 냐앙 냐아 냐아 하고 우는 것으

로 들린다. 그리하여 고양이를 냥코 라고도 했다. 우리의 야웅이와 

같은 말이다. 이러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즉, 일본도 우리와 같이 

원래 울음소리에서 네코 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헤이안( ) 중기 때 편찬된  화명류취초( ) 에

는 고양이를 네코마( ) 로 표기해놓고 있다.53) 이것에 의하면 

네코 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마 가 떨어져 나가 생겨난 말이

었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해석을 거

부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가했는데, 그것

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째는 쥐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민간에서는 고양이

가 쥐를 보면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카로( ) 라고 하던 

것이 네코 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에도시대가 되면 쥐와 결부시킨 

해석이 대량으로 나타난다. 게이쥬( : 1640-1701)는  원주암잡기

( ) 에서 네코마란 네코마치( )가 생략되어 생긴 말

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54) 이에 비해 아라이 하쿠세키( : 

1657 -1725)는 그의 저서  동아( ) 에서 네 는 네즈미(쥐) 의 

네 이며, 코마 는 무서워한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해석했다. 카이

바라 에키겐( : 1630-1714)은 그의 저서  일본화명(

52) (1980)    、p.1722.

53) (1978)  ネコ その 、 、 との   、p.3에서 

재인용.  

54) (1978) 、p.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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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여 포식하는 동물이므로 원래는 네

코무( む) 이었는데, 이것에서 무(む) 가 탈락되어 네코 가 되

었다고 했다.55) 이 같은 설명은 그의 저서  일본석명( ) 의 

중수( ) 편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동승( ) 의 

십팔축수( ) 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 동물이라는 인식 속에 어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둘째는 잠을 잘 자는 동물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고양이는 호

랑이와 같이 하루에 약 16시간 잔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찍부

터 있었던 것 같다. 가령 헤이안시대( ) 미나모토노 시타고

( : 911-983)가 만든 사전  화명초( ) 에 하루 종일 잘 잔

다는 뜻에서 네코무( む) 라는 표현되어 있다.56) 만일 네코무

가 어원이라면 여기에서 네코마( ま) 에서 네코 가 되는 것이 

된다. 가모노 마부치( :1697-1769)도  원주암잡기(

) 의 서두에 고양이(네코)는 네무리케모노( )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고 추정했다.57) 즉, 잠을 잘 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다는 

의미인 네( ) 에서 유래하여, 녀석이라는 의미인 코( ) 를 붙여 

네코 가 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민간에서 네코무( む) ,  

네코무( ) 에서 네코마로, 다시 네코가 되었다는 것도 모두 

잠을 좋아하는 습성에서 생겨난 해석이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유녀를 고양이에 빗대어 네코( )라 하였다. 이때 네

코란 잠을 같이 자는 유녀라는 뜻이다.   

셋째는 습성과 고향을 합친 말로 보는 해석이다. 즉, 이는 고양이

가 잠을 잘자는 습성과 그것이 고려에서 온 동물이라는 것이 합쳐

져 생긴 네코마( ) 라는 말이 네코의 어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은  대언해( ) 라는 일본어 사전에도 수용되어  네

코마 는 네코마( ) 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도래한 것을 나타

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58) 즉, 이 말은 잠 잘 자는 고려에서 들어

55) (1978) 앞의 책, p.5에서 재인용. 

56) (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57) (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58) (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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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카하시 히로아키 

( :1871-1945)의 

공을 가지고 노는 백묘와 흑묘

온 동물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에도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고양이란 쥐를 잘 잡고 잠을 잘 자는 고려에

서 들어온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넷째, 닮은 동물에 비유하여 생긴 호칭도 있었다. 구마모토( )

의 국학자 나카지마 히로타리( : 1792-1864)는  강원수필

( ) 에서 네코 란 누에 라는 요괴의 머리와 닮아서 처음

에는 누에코 라고 하던 것이 나중에 네코가 되었다고 해석했다.59) 

여기서 누에란 , 鵼 , 라고도 표기하는데, 그것의 머리

가 부엉이 머리를 하

고 있는데, 마치 그 모

양이 고양이와 닮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것보다 일본인들은 고

양이를 다마( ) 또

는 도라( , ) 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전자에 관해서는 정확

하게 밝혀진 바가 없

다. 다마란 구슬이란 

뜻이다. 그것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고양이가 구슬과 같이 둥글게 몸을 말아 자기 때문에 , 

또 털실 또는 털실로 만든 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본인들은 다마 도 좋아하지만 도라 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

아했다. 도라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랑이란 뜻이다. 어찌하여 일

본인들은 그렇게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 일찍 15세기 무로마치시대( )의 일본어 사전

이라 할 수 있는  하학집( ) 에 그 해답이 있다. 즉, 그것에 

59) (1978) 、p.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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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고양이는 털 색깔이 호랑이와 닮아서, 이 때문에 세간에는 

호랑이의 애칭인 오토( ) 라고 부르고 있다. 고양이도 오토 라

고 부르면 좋아한다.”고 했다.60) 이처럼 15세기에 이미 일본에서는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중엽에 

성립된  운보색엽집( ) 의 이( ) 편에서도 고양이를 네

코( )라고 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한 설명은 에도시

대의 문헌  물류칭호( ) 의 삼동물( ) 편에서도 보인

다. 즉, 이것에서 지금 생각건대 고양이를 ‘도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모양이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 이라고 설명되어 있다.61) 이와 같

이 고양이가 호랑이로 불린 것은 상호 유사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양이는 호랑이와 닮은 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 가령 

모두 조상이 프세우다엘루루스에서 시작된다는 점이고, 자기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기나 육아기 이외에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향

이 강하고, 이빨이 30개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평균수명이 15년

인 것도 같으며, 점프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호

랑이를 고양이 같고, 크기는 소와 같고, 황색바탕에 검은 색 줄무

늬, 톱니 이빨 갈고리 손톱, 수염이 건장하고 뾰족하며, 혀의 크기

가 손바닥만 하다( , , 

) 라고 한  본초강목( ) 의 설명을 통해 호랑이를 

상상했다. 그러므로 일본 화가들은 고양이를 통해 호랑이 그리는 

연습을 했다.62) 일본문학 연구자인 최경국은 일본인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의 대부분이 호랑이를 닮지 않고 고양이를 닮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63) 일본의 속담에 호랑이를 그리

려다 고양이를 그렸다 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러한 고충에서 생겨

난 말임에 틀림없다. 

60) (2016)  の の が こえる  、p.15에서 재인용.

61) (2014)  の と と ねこ から   、p.10.

62) 최경국(2004) 일본 호랑이 그림의 계보- 에서 까지-  일본연구  

22,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154. 

63) 최경국(2004) 앞의 논문,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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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무로마치시대( )부터 에도시

대( ) 초기에 걸쳐 성립된  오토기조오시( ) 에서는  

고양이는 호랑이의 자손인데, 일본이 작은 나라이어서, 그에 맞추

어 몸을 줄여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64) 

이같은 설명에는 고양이가 호랑이계에 속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인식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

정으로 인해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속이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지

기도 했다. 역사학자 후지와라 시게오( )에 따르면 에도시대 

때 료고쿠바시( ) 근처에서 호랑이를 보여준다고 하며 사람들

을 끌어 모아 돈을 버는 흥행꾼들이 있었다 한다. 이들은 대마도에

서 잡은 야마네코( ) 라는 야생 고양이를 호랑이라 하고, 시끄

럽게 도구를 두드려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속였

다고 한다.65)  

이처럼 일본에서 고양이는 호랑이였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도 

라 라고 불렀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의 하나인 도라

에몬( ) 도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이다. 일본의 속담에 고양

이는 호랑이 속(마음)을 모른다 , 고양이도 되고, 호랑이도 된다

고 한 것도 모두 고양이가 호랑이와 동속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

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곧 작은 호랑이였고, 호랑이가 

곧 큰 고양이이었던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한중일의 고양이 명칭과 별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

에 대해 설명하는 데 3국인들은 대략 5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첫째는 울음소리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4) (1958)    、pp.301-302.

65) (2018) から る を る としての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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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야옹 야옹 운다고 하여 야옹이 가 되었고, 중국은 먀오 

먀오 라고 운다 하여 먀오 라고 하던 것이 마오 가 되었으며, 일

본은 네우 네우 라고 운다하여 그것에다 코( )를 붙여 네우코

라 하던 것이 네코 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다른 동물 이름으로 부른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인들은 

고양이가 나비를 좋아하고, 또 길상을 의미하는 묘접사상( )

에 기반하여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 줌으로써 장수를 기원했다. 

그에 비해 중국인은 고양이가 나비 또는 매미를 잡아먹는다 하여 

함선 또는 함접이라 했다. 그에 비해 일본은 호랑이와 같은 동물이

라 하여 도라라고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모양이다. 소산예는 사자에서, 가호는 호랑이에서, 가리와 

리노, 소리노는 살쾡이에서 생겨난 별칭이었다. 그 중 가리는 한국

과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져 고양이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정약용

도 고양이를 리노라고 표현한 시가 있다. 

넷째는 습성과 성격이다. 한국인은 쥐를 잘 잡는 귀하고 괴이한 

동물이라고 하여 고양이를 고이 또는 괴양리( ) 라는 해석

이 있었다. 그에 비해 중국도 몽귀와 전서장이라는 경칭은 바로 그

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네코마치( ) , 네코무( む) 에서 네코라는 말이 유래하였

다는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한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양이를 잠자기를 좋

아하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네무리케모노( ) , 네코무( む) , 

네코무( ) 에서 네코 가 탄생했다고 보는 해석이다. 

다섯째는 고향을 나타내는 말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

에서는 고양이의 기원을 페르시아의 랍비에서 유래되었다는 허무맹

랑한 설이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고려에서 온 동물이라는 네코마

( ) 설이 있다.       

이와 같이 고양이는 3국 모두 쥐 잡는 동물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에게는 냐옹 냐옹 하고 울며, 귀하고 괴

이한 야옹이이자 나비이라면, 중국은 먀오 먀오 라고 울면서 사자, 

호랑이, 살쾡이를 닮은 동물로서 매미와 나비를 좋아하며, 때로는 

불성을 가진 동물이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 고양이란 네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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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는 울음소리를 내는 고려에서 온 잠꾸러기 작은 호랑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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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igins of the Names of the East Asian Cat

No, Sung-Hwan

There are five origins of cat’s nam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first is the theory that the origin of the cat's name in Korea, China and 

Japan lies in the cat’s cry. The cat was named after the cry of a cat 

called “Meow Meow” in Korea, “Miao Miao” in China, and “Neu Neu” 

in Japan. The second origin came from calling a cat by another animal’s 

name. Koreans wished for a long life by calling cats ‘Butterflies’. Japan 

called them ‘Tora’ because they were animals like tigers. Third, the name 

was given to describe the appearance of a cat. “Sosanye” was a nickname 

for a cat from a lion, “Gaho” from a tiger, and “Gari” and “Lino” from 

a wildcat. It is also said that another origin stems from a word that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cats. All of Korea, China and Japan believe 

i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t is a strange animal that catches mice 

well. In Japan, however,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Neko” has 

emerged from a cat’s sleeping habit. Finally, there is a story that it 

stemmed from the name of a remaining Koryo people in Japan.

Key words : koi(高伊), butterfly, tiger, mongkwi(夢貴), nekoma(寝高麗), 

a print of butterfly and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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